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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한국당은 차라리 '자멸한국당'임을 고백하라  
 
자유한국당의 '혐오 논평'이 화제다. 황교안 당대표,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'민생대장정'이 '막말대
장정'이 돼 비난에 휩싸여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. 5.18 기념식장에서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. 만약 거
센 항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'퀴어 축제'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라면 비열하고, 진지하게 퀴어문화축제가 '논란이 되는' 행
사라고 여긴다면 한심하다.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모이고 행진할 권리가 있다.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
유다.  
자유한국당은 퀴어문화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이 논란을 만들고
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.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했던 질문이나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라. 헌법이 보
장하는 자유도 부정하며 '퀴어축제 폐지'를 내걸었던 것이 누구인가.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치인들이 "찬성과 반대를 저
울질하는 회색분자나 기회주의자"라고 비난한다. 도대체 동성애에 관해 '찬성과 반대'를 가르는 저울은 어디에 있는가.
혐오를 포장하는 왜곡일 뿐이다. "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"고 말하는 정당을 많은 국민들은 받아들이지
않을 것이다. 혐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해악일 뿐이므로.  
역사를 왜곡하고 소수자를 혐오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지지를 얻고 싶다면 "차라리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
낫다." 아니면 차라리 '자멸한국당'임을 고백하라.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길에 물귀신처럼 국민을 끌어들이기 때문
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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